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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f industrial safety statistics are analyzed, among the total of 2,114 dead people from industrial disasters in

2011, construction workers took 29.4% with 621. The construction industry makes a lot of efforts to reduce the

death toll. However, since the measures are not from the analysis of root causes but from superficial

countermeasure plans near general matters, it is in a situation that the actual effectiveness is marginal.

Therefore, in this paper, improvement measures were intended to be prepared in order to reduce accidents, by

inspecting safety control systems of target companies with high accident rates among major construction firms

and extracting overall problems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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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산업안전통계를 분석해 보면 2011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2,114명 중 건설업 종사자가 621명으로 29.4%를

차지하였고, 이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50.1%로 절

반이 넘고 있다[1]. 특히 이러한 건설재해 발생 비율의

지속적 증가는 1960년대부터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

로 산업 분야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

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2], 건설업의 특성상

정해진 기간 내에 목적물을 완성해야 하는 노동집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2007∼2010년 6월까지 10대 건설회사 사망재해 발생현

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국내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업체의 현장에서 141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해 154

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 건설사

의 사망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의 불황, 관련 법규의 완화 등으로 기

존에 시행되던 안전사업 및 안전교육, 훈련 역시 과거

에 비해 완화되어 진 것[3]이 사실이며, 이는 17대 대

통령 정부 이후 친기업 정책에 편승한 기업차원에서의

산업재해 관련 대표적인 정책적 요구사항의 하나이기

도 하였다.

이러한 현장 상황의 어려움에 대해 건설업체에서도

교육, 훈련 및 전문가의 컨설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가 미비하여, 본 연구논문

은 국내의 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안전체계 향상

을 위한 안전컨설팅 측면에서의 맞춤식 대응책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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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론적 배경

강원식(2013)은 논문에서 소형 내항선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컨설팅 서비스 도입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

였다[4]. 이 논문에서는 해운경기의 불황과 경영자의 무관

심, 선박의노후화, 선원의고령화등안전관리체계를효율

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업체의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 개선을 돕기 위해 안전관리체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업체 스스로

안전관리취약요소를개선하고안전관리에대한인식향상

을통해안전관리역량강화를이룰수있도록주장하였다.

건설업에서 기업의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재해는 절

대적으로 줄여야 할 대상이 되지만, 행정적 법적 측면

에서도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사업 수주를 위

해 반드시 관리가 되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와 시행령 제80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 등)에서 일정 이상 규

모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정

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거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

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아래의 Table 1과 같이 영업정지 기간이 주어진다.

<Table 1> the period of opening suspension

구분
영업정지기간(개월)

비고
1차 2차 3차

10명 이상 사망 5 5 5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
4 4 4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
3 3 3

그리고 사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재해가 예견된 충분한

징후가 있을 때에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취하지않아 중

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와 사고 유형별로 다양한 벌칙이 주

어지고 있다. 이는 회사는 물론 현장의 소장, 관리감독자

등 개인에게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회사의

시공능력에도 영향을주어 신인도 평가에 영향을주어 향

후 사업 확장 불가능,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PQ심사(입찰

자격 사전심사)에서의 불이익, 그리고 사고로 인한 사망

자수에따라사업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받게된다.

아울러 사고로 인해 산업재해보험료가 인상과, 민사

상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및 대상

본 연구는 국내의 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사내

안전관련 자료 샘플링 분석 및 종사원 면접조사를 시

행하여 조직 내에 내재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

기 위한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내용 및 범위

현장의 안전조직과 실행력에 대한 관찰조사 및 심층

면접과 현장의 위험요인 관리 실태를 진단하였다.

진단 범위는 본사 안전담당 부서의 임원과 팀장과

건축현장 2곳, 토목공사 2곳, 발전환경 1곳, 주택 2곳,

플랜트 1곳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외 6곳은 서류검토

를 시행하였다.

<Table 2> the research scope

구분 대상 점검사항

본사

안전담당부서

임원

팀장

안전관리정책

시스템 운영 적정성

현

장

건축(2)

현장소장

(협력사포함)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시스템

시스템 운영 적정성

- 기술적요인

- 관리적 요인

- 교육적 요인

- 실행적 요인

토목(2)

발전환경(1)

주택(2)

플랜트(1)

기타(6)

3. 안전진단 결과 분석

3.1 항목별 안전진단 결과

안전경영정책 분야에 있어 해당 건설사의 경우 최고

경영자의 경영 방침이 공포되고 안전확보를 위한 정책

과 지침이 제정되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현장

구성원들의 인식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구성

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경영진에 의한 안전보

건경영방침의 설정과 공포는 회사 전체의 안전의 뿌리

이면서 안전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 건설사는 단순 관리 중심의 경영 추진과 안전시설

구축에 우선적으로 안전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다. 아울

러 설정한 안전경영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미흡하여, 현장에서 제대로 된 안전 활동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설정 목표에 대한 성과평가나 개선 등

의 지표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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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활동 조직분야에서는 본사인원 비율이 현장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인 타 건

설업체의 경우 현장 비율이 높았지만 해당기업은 오히

려 본사 인원이 더 많아 업무 효율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the workers ratio of Head Office & Spot

인원비율

(본사:현장)

안전팀장

평균재임기간
현장소장 권한

해당

기업
55:45 1.5년

업체추천/타절

권한없음

A건설 38:62 2.5년 작업중지권 있음

B건설 39:61 8년
2억이하 소장선정

가능

C건설 35:65 2.3년
업체추천권 없음

본사보고후 타절

안전교육 분야에서 해당업체는 안전혁신학교를 운영

함으로써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는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알리고 대

책을 마련하여 사고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

만 교육 매체를 활용한 교육방식에 다소 문제가 있고,

안전교육과정이 단순히 안전의식 강화부분에 초점이 맞

추어졌고, 전문화 교육 과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항목별 안전진단 결과의 문제점

안전경영정책 분야에서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사고

대비, 대응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절차와 지침이 너무

많고, 이들의 우선순위가 혼란스러워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현장 구성원들의 인식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구성이 미흡하였다.

안전활동 조직분야에서는 안전지원조직이 본사안전

팀, 사업부 안전팀, 기술안전지원팀, 안전혁신학교 등)

이 완비되어 있었지만, 본사 위주의 의사결정과 비정규

직 안전관리자를 선정함으로써 현장의 안전활동 진행

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본사에서는 현장의 인재관리

가 미흡하여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안전교육의 직원 기술 교육에 있어서는 신기술과 신

공법에 대한 교육기회가 적고 경험이 없어 현장 작업

시 사고 노출 가능성이 있다. 모든 안전교육이 안전혁

신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어 타 교육기관 등의 교육실적

이 부진하고 안전관리자의 역량강화 교육이 부족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협력업체에 대한 사고발생률

이 높음을 고려했을 때 협력사에 대한 교육이 전무하

고, 협력사의 관리감독자가 안전교육에 불참하는 사례

도 많았다. 교육과정 중 제한된 시간에 많은 근로자가

동시에 교육을 받아 교육의 품질이 떨어지고, 현장을

배제한 강의 위주의 교육으로 실질적인 교육내용 구성

이 되지 않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Table 4> education status

구분 해당기업 A건설 B건설 C건설

기술

직

체계적

교육미흡

(사이버교

육)

프로그램

에 의해

주기적

교육실시

교육연구

원

직무교육

(학점이수

제)

프로그램

에 의해

체계적

교육실시

안전

관리

자

전문화교

육부족

프로그램

에 의해

주기적

교육실시

워크샵과

능력향상

교육

주기적

실시

연2회

정기교육

(연수원)

3.3 항목별 개선대책

안전경영 목표 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전목표·

방침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방법을 설정하여

공유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조정하

고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맞춤

식 안전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안전목

표는 본사 차원에서 작성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

가 반영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조직 측면에서 안전

지시가 SEQ팀과 사업본부에서 따로 이루어지고 있어

업무조율을 통해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고, 지시와 정보

는 협력업체까지 전달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활동 조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사

위주의 의사결정은 협력업체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지

고, 안전시설 적기투입이 곤란해 질수 있으므로 협력업

체의 현장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부서장의 잦은 교체는 지속적인 안전활동을 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안전팀장의 재

임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본사의 안전경력자를 활

용한 초기의 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장 인

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사와 현장 순환보직

을 시행하고 상하 신뢰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본사

위주의 인력구성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조직별

직무분석을 통해 업체 특성에 맞도록 인원을 재배치하

고 가급적 현장 위주의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안전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원의 기

술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목 개설이 요구되고, 사고

다발 공종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이버 교육체계 구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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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안전혁신학교를 운영하며 안전능력을 향상시

키고는 있으나, 이론 위주의 교육 구성과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교육함으로써 초래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는 현장 공정 중심의 체험형 교육 과목

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관리를 위해 협력사에 정

기적으로 안전문화 등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

발이 요구되고 협력사 스스로 자체 안전교육을 진행토

록 지원방안의 마련도 고려되어야 한다. 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공종별 혹은 작업반별로 효과적 교육을

시행하고, 현장과의 감성교육이 필요하다.

3.4 기 타

‘안전관리실태’인 EHS에 대한 인식과 실천 정도에 관

한 설문에서는 평균 2.0점을 기록하여 자신과 관련한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하고 있다. 이는 안

전의식과 관심 등이 높음을 나타냄을 알 수 있고, ‘안전

의식 및 안전행동 여부’ 항목에서는 현장전체, 대답자

본인, 관리감독자, 현장작업자 중 현장작업자에 대해 부

정적인 담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업자 상

호간에 EHS 정보공유, 타인에 대한 안전행동 칭찬과

불안행동 지적 등에 대해서는 평균 2.5를 초과하여 근

로자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과제로 제시될 수 있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불안전한 행

동을 공통적이고 압도적으로 꼽았으나, 현장의 공사금

액과 기간이 안전을 저해한다고 답변하는 것을 볼 때

객관적 상황에 대해서는 일부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장업체 직원들에 대해

근무시간이 길고 여가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결 론

본 논문은 국내의 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시

스템의 개선을 향한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많은 문제점 중 중요한 몇 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첫째 ‘안전경영정책’ 부문에서는 전사적으로 안전확

보를 위한 정책과 지침이 제정되어 있지만, 구성원들의

인식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구성이 미흡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세부적인 안전정책 실행방법

을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조

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안전활동 조직’ 부문에서는

본사의 인원 활용에 있어 본사 위주의 의사결정과 비

정규직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활용함으로써 인력 활

용에 대한 비효율적 문제가 제시되었다. 이것은 향후

안전팀장의 재임기간 보장과 본사의 안전경력자를 활

용한 초기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 안전교육’

부문에서는 안전혁신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론교육 중심이라 한계

가 있었다. 그리고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협력업체 직

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업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현장

작업자의 안전관리실태에서 안전의식과 관심 등이 높

았고, ‘안전의식 및 안전행동 여부’에서는 현장 작업자

의 부정적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

은 압도적으로 불안전한 행동‘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고예방을 위해 현장

에 적용가능한 실질적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중

장기 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제

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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